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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어때

지리산 자락인 경남 함양은 그야말로 산 좋고 물 좋은 고장이다. 해발 1천ｍ가 넘는 산이 
즐비하다 보니 아름다운 산과 계곡이 많다. 구릉 지대에 자리 잡은 산머루 와이너리와
1천100년 최치원 선생이 조성한 상림 등 가을에 찾기 좋은 곳들이 널려있다. 

글 · 사진 성연재 기자

 하미앙 와인밸리의 하늘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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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줄기 해발 500ｍ 언덕에 있는 함양읍 두레마을의 하미앙 와인밸리는 산머루 와이너

리다. 연간 강수량이 1천300㎜가량이며, 연평균 20∼25도에 이르는 기온은 산머루 생육에 

최적이다. 하미앙(Hamyang)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발음상 함양이라는 이름과 닮았

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외국인들도 쉽게 부르게 하기 위해 만든 이름이라고 한다. 하미앙은 

단순히 와이너리를 넘어 하나의 예쁜 데이트코스 같다는 느낌을 줬다. 20년 이상 정성껏 조

성한 공간이라 풍경이 그림 같다. 특히 푸른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동화 같은 건축물이 주변

과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찬사를 받기에 모자람이 없다. 

하미앙 와인밸리의 브루어리 앞 전경

와인 동굴



September 2020  www.yonhapimazine.com  I  87  86  I   

주차장 바로 앞에 있는 홍보관에서 나오면 곧바로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진다. 왼쪽 건물은 

하미앙 브루어리인데 유럽풍 건물이 청명한 하늘과 어울려 가슴이 탁 트이는 풍경을 만들어

낸다. 브루어리는 수제 맥주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낮은 언덕을 오르면 와인이 저장된 

지하 숙성실과 와인 동굴이다. 차곡차곡 놓여있는 검은 와인병과 오크통을 지나 위로 올라가

면 레스토랑이다. 이곳 메뉴 가운데는 산머루 와인 돈가스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메밀국수

도 시원한 계절 메뉴로 사랑을 받는다. 레스토랑 바깥에는 언덕 아래 시원한 전망을 바라보

며 앉아있을 수 있는 파라솔과 의자가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을 덜어준다. 카페 뒤쪽에는 마치 하늘로 향해 놓인 것처럼 보이는 철제로 된 ‘하늘 계단’

이 있어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1 언덕 아래 전망이 아름다운 레스토랑 야외 테라스
2 시원한 메밀국수 
3 레스토랑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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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 거세고 끈질긴 장마가 사람들을 괴롭힌 여름이었다. 논밭은 물론, 가재도

구까지 쓸고 내려가 버렸다. 1천100년 전 경남 함양도 걸핏하면 하천이 범람하던 

곳이었다. 함양군의 옛 명칭인 천령군 태수로 부임한 최치원 선생은 거대한 숲을 

조성할 것을 명했다. 면적 20만㎡가 넘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 조림 숲이다. 1천

100년 전 선생의 지혜 덕분에 함양은 아무리 큰 비가 와도 좀처럼 수해를 입지 않

는다. 천연기념물 제154호로 지정된 이곳은 ‘아름다운 숲’의 대명사가 됐다. 2001년 

제2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수상하기도 했다. 숲 아래 난 오솔길을 따라 지

역민과 여행자들이 뒤섞여 거닌다. 졸참나무, 느티나무, 개서어나무, 상수리나무 

등 120여 종류의 수목 2만여 그루가 서식하고 있다. 

맥문동이 핀 상림공원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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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일찍 상림을 찾은 필자는 우선 숲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펼쳐져 있는지 파악하고 싶었다. 

규모가 워낙 컸기에 상림 숲 앞의 널따란 잔디밭에서 드론을 띄웠다. 해발 1천228ｍ 대봉산을 

배경으로 흐르는 위천과 그 옆을 따라 S자로 조성된 상림의 모습이 한눈에 잡혔다. 최치원 선생

의 지혜에 탄복했다. 거대한 숲이 완벽하게 위천을 커버해 함양읍을 보호하고 있었다.

상림에는 맨발로 걷는 사람들이 많았다. 맨발로 걷기 알맞은 굵기의 모래가 깔려 있다. 인근에 

산다는 73살의 정복자 할머니는 “평생 건강을 생각해 아침마다 맨발로 걷는다”고 말했다. 상림 

한쪽에는 맨발로 걷는 사람들이 발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이 있다. 숲 아래서는 서늘한 바람이 흘

러나왔다. 각기 다른 나무의 몸체가 붙은 채 자라는 연리지도 많이 눈에 띄었다. 곳곳에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었고 시민들은 거대한 숲 그늘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었다.

1 두 가지 다른 나무가 붙은 연리지 2 시민들의 안식처가 된 상림
    3 상림에는 맨발로 걷는 시민들이 많다 4 하늘에서 본 상림과 위천. 멀리 뒤쪽에 대봉산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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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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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불고불  고갯 길  매력

하미앙에서 지리산 뱀사골 쪽으로 향하는 길목인 함양읍 구룡리에는 지안재라는 고개가 있다. 지안재는 몇 

겹씩 S자로 굽은 길이 매력인 고갯길이다. 산 위에서 바라보면 고불고불한 길이 뱀처럼 보인다. 지안재를 넘

어가면 다시 고불고불 고갯길이 나오는데 이곳이 오도재다. 오도재 위쪽에는 휴게소가 있어 주차하기도 쉽

고 화장실도 있다. 저 멀리 대봉산이 바라보이는 전망은 오도재가 낫고, 고불고불한 고갯길을 바라보기는 지

안재가 낫다. 지안재에 휴게소는 없지만, 몇 년 전 공사를 해 차량 몇 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생겼다. 

주차장에는 한 상인이 시원한 음료수를 팔고 있었다.   

1

2 3
1 하늘에서 본 지안재 2 오도재 앞의 지리산 제1문 
3 지안재 앞 노점에서 파는 오미자 음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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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은 예로부터 ‘좌안동 우함양’이라 할 만큼 

양반 문화가 꽃피던 곳이다. 수동면의 남계서

원(南溪書院)은 1552년 일두 정여창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된 곳으로, 유네스

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이다. 서원 말

고도 함양의 양반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곳들은 

다양하다.

안의면에서 전북 장수군으로 난 국도 26호선을 

따라가면 꽃과 초목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골짜

기라는 뜻의 화림동(花林洞) 계곡이 나온다. 이 

물길에서 정자를 발견하며 가는 여행도 재미있

다. 함양을 찾은 많은 시인과 묵객들이 이곳에

서 풍류를 즐겼다고 한다. 달을 희롱한다는 뜻

을 가진 농월정(弄月亭)을 비롯해 고풍스러운 

정자가 여럿 남아 있다. 농월정 앞에는 거대한 

월연암(月淵岩)이라 이름 붙은 너럭바위가 넓

게 자리 잡고 있다. 시냇가에 자리 잡은 화림동 

계곡의 정자 중 크고 화려한 동호정(東湖亭)도 

빼놓을 수 없다. 이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

로 손꼽히는 거연정(居然亭)은 ‘화림교’라는 작

은 아치형 다리를 건너야 한다. 다리 아래로는 

소(沼)처럼 잔잔한 물이 흐르는데, 옛 선비들은 

이 물을 ‘방화수류천’(訪花隋柳川)이라 했다. ‘꽃

을 찾고 버들을 따라간다’는 뜻이다.  

1 화림동 계곡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히는 거연정
2 달을 희롱한다는 뜻을 가진 농월정 
3 계곡의 정자 중 가장 크고 화려한 동호정 
4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남계서원 

1

2

3

4



September 2020  96  I   

함양에 왔으면 솔송주를 맛보지 않으면 섭섭하다. 함양 개

평 한옥마을은 미스터 션샤인, 다모, 토지 등 인기 드라마 촬

영지로 유명하다. 노참판댁 고가 등 다양한 문화재를 찾아

볼 수 있으며 솔송주 문화관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체

험할 수 있다. 솔송주는 함양을 대표하는 우리술로, 원래는 

소나무 새순으로 만들었다고 해 송순주(松筍酒)라고 했지

만, 지금은 솔송주로 불린다. 

솔송주는 누룩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어 찹쌀로 죽

을 끓인 후 전통 방식으로 만든 누룩과 함께 버무려 저온 발

효시키는 방법으로 만든 술이다. 개평 한옥마을에는 여러 

전통 가옥이 있지만, 술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솔송주 문

화관을 다녀오는 것도 좋다. 술을 빚는 야외 공간이 고즈넉

하고 아름답다.  

1 솔송주 문화관의 술 빚는 곳 2 솔송주 명인이 사는 눌재고택 
3 유리병에 담겨 판매되는 솔송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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